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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관광문화재단, DMO 사업 A등급…"5년 연속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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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남해관광문화재단이 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성과평가

에서 A등급을 받아 5년 연속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는 DMO 사업은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

 

남해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국가 공모에 선정된 것은 남해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관광도

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평가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이번 평가에서 2024년 DMO사업 운영과 경쟁력 강화, 지속성장, 지역관광 기여도 부문

에서 높은 점수로 성과평가 A등급을 받았다.

특히 남해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 개발, 네트워크 구축,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관광 발전

에 기여한 DMO 활동이 전국적 사례로 소개되며 5년 연속 DMO 사업에 선정되는 반가운 결과를 낳았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재단 출범과 함께 DMO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남해관광 온라인 전환 ▲로컬 콘텐츠

기반의 주민주도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팝업스토어 등 대외 홍보마케팅 ▲지역 사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관광 상품 개발 ▲남해각 등 관광 편의시설 개선 ▲친환경 탄소포인트제 및 생태관광 육성 등의 성과를 이루

었다.

특히 2022년 독일마을맥주축제에서 ‘쓰레기 없는 축제’를 선도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운영하는 등 남해군 관광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남해관광문화재단이 5년 연속 DMO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중간조직

DMO를 통해 남해 관광의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온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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